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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: ‘뉴 노멀’ 시대의 지역 질서 

일시: 2016 년 4 월 26 일 (화요일) / 14:45-16:15 

작성자: 장지향,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

사회자: 데이비드 생어, 뉴욕타임즈 외교·안보 전문기자 

발표자: 이정민, 연세대학교 교수 

        더글라스 팔,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회장 

        게하르트 사바틸,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

        장 투어셩,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박사 

 

 

플레너리 세션2는 ‘’뉴 노멀’ 시대의 지역 질서’를 주제로 진행됐다. 데이비드 생

어 뉴욕타임즈 외교·안보 전문기자가 사회를 맡았다. 첫 발표자인 이정민 연세대 

교수는 중국의 체제 전환이 이후 동북아 지역질서의 성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

주장했다. 이 교수는 공산당 일당체제와 시장경제는 더 이상 공존하기 어렵기 때

문에 곧 체제 구조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제시했다. 일본과 한국도 심각한 인구

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동북아 질서는 매우 유동적이며, 중국의 변화가 뉴 노멀 

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. 

 

더글라스 팔 박사(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회장)는 뉴 노멀의 혼란이 지역질서의 

필요성을 더욱 부추긴다고 설명했다. 팔 박사는 지역통합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

우선 준비가 된 소수 만이라도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

(TPP)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. 특히 아시아는 유럽 수준의 지역질서가 매우 필요

하다고 지적했다. 

 

게하르트 사바틸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현재 유럽이 겪는 문제들이 유럽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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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질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. 그는 문제는 언제나 있어 

왔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, 특히 무역과 경제 이슈에 

기반한 유럽지역질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. 

 

마지막으로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의 장 투어셩 박사에 따르면 관련 당사국들이 

동북아 지역질서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끌어 왔으며, 이 질서는 특히 경제와 

무역 면에선 나름의 동력을 가지고 운영돼 왔다. 장 박사는 다만 군사 영역에서 

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고 중국을 배제해온 것은 옳지 않았다며 북한 문제에 

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

 


